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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산업화 현황을 살펴본 후 동남아시아 경제성장 모델의 아프

리카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양 지역의 산업화 추진 방향을 모색한 후 한국과의 산업 협력을 

확대 및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동남아시아는 제조업 육성과 수출주도형 전략을 통해 수출다변화를 제고하고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한 반면, 아프리카는 원자재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해 제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음.

-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는 공통적으로 경제통합 및 산업 다각화를 추구하나, 동남아시아

는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단계, 아프리카는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음.

▶ 일본, 중국, 한국 3국은 다층적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동남아시아를 제조기지로 활용하면서 제조 

분야 투자를 확대해왔고, 점차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여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협력 방향

을 전환하고 있음. 

▶ 일본, 중국, 한국 3국은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

서는 서로 유사하나, 일본은 중소기업 지원 및 인력 양성, 중국은 산업단지 조성 등의 통합적 

협력 모델을 중심으로 협력하고 있고, 한국은 최근 무역협정을 통해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음.  

- 일본과 중국은 아프리카와 정례화된 협력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부의 지원하에 제조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현지 맞춤형 제품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함. 

▶ 동남아시아 산업화 고도화를 위해 ①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②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기술 발전 촉진, ③ 산업 발전의 안정성 확보를, 아프리카 산업화 도약을 위해 ① 산업화 

기반 조성, ② 제조업 투자 확대, ③ 산업 역량 강화를 제안함.

▶ 한국의 대동남아시아 산업 협력 강화 방안으로 ① 베트남+1 전략 추진, ② 아세안 내수시장 진

출, ③ 지역가치사슬 구축, ④ 기술 이전 및 역량 강화 확대를, 아프리카와의 산업 협력 확대 

방안으로 ① 전략 수립 및 협력 기반 마련, ② 산업 협력 확대 기반 강화, ③ 산업 협력 확대, 

④ 민간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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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경제의 분절화에 따라 국제사회 주요국에서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협력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전략적

으로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음.

- 미ㆍ중 디커플링 강화에 따라 글로벌 기업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동남아시아ㆍ중남미 등으

로 이동하고 있어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한국에서도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경제협력 다변화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며 한국기업 역시 

동남아시아 등 중국 외 지역으로 해외 제조기지를 확대할 필요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한 기회를 발판 삼아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생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

제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 구조 전환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음.

- 동남아시아는 수출 주도 산업화 전략을 바탕으로 최근 30년 동안 눈에 띄는 제조업 성장을 

이루었으며, 2020년대 들어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성장함. 

- 아프리카는 풍부한 인적 및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동ㆍ유럽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과 특혜 관세 제도, 무역 협정 등을 통한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인식되면서 공급

망 협력을 위한 파트너로 부상함.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산업화 현황을 살펴본 후 동남아시아 경제성장 모델의 

아프리카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산업화 추진 방향을 모색함.

- 동남아시아는 제조업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경제 구조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는 이러한 구조 전환이 정체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은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 진흥을 모색하는 상황으로 동남아시아가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경험은 산업화를 시작하는 아프리카에 중요한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 

 두 지역이 한국 기업의 신흥 제조기지로 발전할 가능성을 평가하고, 한국이 경제활동의 지평을 확대하

고 국제사회 주요국과 차별화하면서 산업 협력을 확대 및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일본과 중국의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진출 전략과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을 포지셔닝하고 

이에 따른 차별화된 협력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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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산업화 현황 

 [산업화와 경제발전] 산업화는 구조 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을 수반하며, 생산성 향상, 자

본 축적, 경제 다각화, 기술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임.     

- 동남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에서 산업화가 빠른 진전을 보이는 

반면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은 산업화 수준이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음. 

◦ 산업화 수준이 가장 높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조차 2012년 대비 2022년 제조업 부가가치와 

소득 수준이 모두 낮아짐. 

- 최근에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산업 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비교우위 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비교] 동남아시아는 제조업 육성과 수출주도형 전략을 통해 수출다변화 수준

을 끌어올리며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한 반면, 아프리카는 산업 기반 및 역량 부족으로 

여전히 원자재 중심의 경제 구조에 머물러 있어 산업화를 통한 경제 도약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 [수출 구조] 아세안은 제조품 수출 증가를 통해 2000년대 이후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

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는 제조품 수입 의존도가 높아 무역수지 적자 구조가 고착화됨. 

- [수출다변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대체로 수출다변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나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소폭 상승하거나 정체ㆍ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수출다변화 수준은 베트남에서 가장 크게,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점진적으로, 필리핀과 인도

네시아에서는 완만하게 상승함.  

◦ 남아공은 수출다변화 수준이 감소했고, 알제리, 앙골라, 나이지리아에서는 불안정하고, 케냐, 

가나, 에티오피아에서는 정체됨. 

- [GVC 참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아프리카는 원자재 수출 기반으로 한 전방 연계에 집중된 

반면 동남아시아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품 수출에 따른 후방 연계 수준이 높음.  

◦ 아프리카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율은 2018년 기준 40.6%로 63.1%를 기록한 아세안보

다 낮고, GVC 참여율이 아세안과 유사한 북부(61.8%)와 남부 아프리카(58.2%)도 후방 참여

율은 각각 13.1%, 19.4%로 아세안(37.2%)보다 훨씬 낮아 GVC 전방 연계에 집중되어 있음. 

-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동남아시아의 산업 전환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아프리카

도 AGOA 종료 및 관세 상승으로 의류ㆍ봉제 등의 분야에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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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 세계 대비 GDP 및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단위: %)

그림 2.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GVC 참여율(2018년)

(단위: %)

자료: UNIDO National Accounts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자료: EORA Global Value Chains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동남아시아 산업화 현황] 동남아시아는 경제 구조 전환을 통해 글로벌 주요 제조기지로 성장해 왔으

나 최근 산업 전환 및 기술 개선 속도가 둔화되면서 중ㆍ고기술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2024년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이 21.7%로 전 세계 평균(16.5%)보다 높고 동아시

아 지역(26.6%)과도 격차가 크지 않음. 

◦ 1990년 초 대비 2022년 GDP 대비 제조업 비율은 베트남(10.4%→25.6%), 미얀마(6.8%→

23.1%), 캄보디아(5.7%→18.6%), 라오스(4.9%→8.5%)에서 크게 증가함. 

- 아세안의 제조품 수출 비율은 80% 이상, 중ㆍ고기술 제조품 수출 비율도 50% 이상을 기록 

-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관세가 높아지면서 우회 수출을 노리는 중국으

로부터의 투자 감소 가능성과 제조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짐.  

그림 3. 아세안의 제조업 부가가치 추이

(단위: %, 달러)

그림 4. 아프리카의 제조업 부가가치 추이

(단위: %, 달러)

자료: UNIDO National Accounts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자료: EORA Global Value Chains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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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산업화 현황] 아프리카는 다수의 국가에서 1990년대 초 대비 2022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이 오히려 낮아진 양상을 보임. 

- 2024년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이 10.6%로, 13%를 기록한 1990년대보다 낮아짐.

◦ 아프리카 33개국 중 23개국에서 1990년대 대비 2024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이 감소했으

며, 에티오피아, 가봉, 말라위, 우간다, 탄자니아 등 일부 국가에서 비율이 증가함. 

- 제조품의 수출 비율은 40%, 중ㆍ고기술 제조품 수출 비율은 15% 수준임. 

- 유럽의 식민 지배기부터 원자재 공급원으로의 역할이 고착화되어 왔으며, 산업 다각화, 기술 

개선, 대규모 투자 유치 측면에서 여전히 제약이 커 산업 발전이 대부분 경공업과 저부가가치 

분야로 한정됨. 

- 미국의 관세 부과와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수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의류ㆍ봉제 산

업 등 경공업 분야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 

2) 산업화 전략 

 [아세안과 주요국] 역내 경제통합 및 고부가가치 경제로의 전환에 역점을 두고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추진 중으로 디지털전환, 녹색 성장, 첨단 제조업 육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지향 

표 1. 동남아시아 공동체 및 국가별 산업화 전략

국가 주요 전략/정책 특징 및 중점 육성 산업

아세안

 아세안공동체 비전 2045

 AEC 전략 계획(2026-2030)

 아세안 연계성 전략 계획

 세계 4위 경제권ㆍ회복력 있는 단일 시장ㆍ생산기지

 디지털 전환, 공급망 회복력, 기후변화 대응, 혁신 기반 성장, 위기 대

응 역량 강화 

 역내외 연계성 강화

인도네시아

 RPJPN 2025–2045

 “2045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 제시

 자원-가공ㆍ제조-첨단기술ㆍ서비스로의 점진적 산업 고도화 추진

 자원 기반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 첨단 제조업, 디지털산업, 친환경ㆍ

저탄소 산업 등 신산업 육성, 산업 다각화 

 Making Indonesia 4.0
 5대 산업 육성과 10대 우선 분야 지정

 5대 산업: 식음료, 섬유ㆍ봉제, 자동차, 전자, 화학

 국산부품사용요건(TKDN)  일정 비율 이상 국산 부품 사용 의무 부과

 광물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  니켈 원광 수출금지: 원광 채굴~전기차 공급망 내재화

태국

 13차 NESDP(2023-2027) 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

 BCG 경제모델
 4대 핵심 산업: 식품ㆍ농업, 의료ㆍ웰니스, 에너지ㆍ소재ㆍ바이오화

학, 관광ㆍ창조경제

 Thailand 4.0

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 주요 5대 산업(차세대 자동차, 스마트 전자, 의료ㆍ웰빙, 농업 및 바이

오, 미래식품)과 신성장 7대 산업(디지털 디바이스, 로보틱스, 바이오

연료 및 바이오매스, 의료 허브, 스마트 항공물류, 방산, 교육)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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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공동체와 주요국] 대륙ㆍ지역ㆍ국가 차원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통해 산업 다변화, 수출의 

부가가치 증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제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

를 위한 정책을 시행 중임.

표 1. 계속

국가 주요 전략/정책 특징 및 중점 육성 산업

베트남 

 10개년 SEDS(2021–2030)

 5개년 SEDP(2021–2025)

 ‘2030년 중고소득국, 2045년 고소득 선진국’ 달성 비전 제시

 과학ㆍ기술ㆍ혁신 기반 성장모델 전환

 산업 고부가가치화 추진: 스마트 제조업, 녹색산업 육성

 2030년 국가산업발전정책 수립 방향 및 2045년 

비전에 관한 결의

 스마트 제조와 녹색산업 강조

 민간 주도 혁신과 고부가가치 공급망 구축

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2024)
 설계–제조–패키징 전 주기 경쟁력 강화

 2030년까지 반도체 엔지니어 5만 명 양성

 국가 녹색성장전략(NGGS) 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저탄소ㆍ디지털 기반 산업구조 전환

캄보디아

 오각 전략
 2050년 고소득국 도약 목표

 산업 다각화, 경쟁력 강화, 생산성 제고, 디지털전환 추진

 2015~2025년 국가산업개발정책

 시장 지향 및 산업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 5대 우선 육성 분야: 신시장ㆍ신산업, 중소기업, 농업, 

지원ㆍ연계산업, 미래전략산업

 자동차ㆍ전자 부문 발전 로드맵

 태국ㆍ베트남과 연계해 부품 조립ㆍ전자 허브로 성장

 배선 하네스, 시트, 전자부품 등 단순 부품 생산에서 점진적으로 

가치사슬 상위로 이동

 전기차 개발 국가정책(2024–2030)  녹색 모빌리티 전환과 환경오염 저감 추진 

 디지털 경제 및 사회정책 프레임워크(2021–2035)

 디지털 정부 정책(2022-2035)
 디지털화를 통한 행정 현대화와 민간 혁신 기반 구축

 환경순환전략(2023~2028)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산림피복률 60% 유지

자료: 한선이 외(2025).

표 2. 아프리카 공동체 및 국가별 산업화 전략

국가 주요 전략/정책 특징 및 중점 육성 산업

AU
 어젠다 2063

 아프리카 산업 발전 촉진 전략(AIDA)

 농업 중심 경제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목표

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설립을 통해 역내 시장 통합 

추구 

SADC
 비전 2050

 산업화 전략 2015-2063

 원자재 저임금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 육

성 추구 

 ICT 제조기지 구축을 통한 기술 고도화 강조 

 중점 산업: 농가공, 광물 섬광, 제약, 가죽, 섬유ㆍ의류

EAC
 비전 2050

 산업화 정책 2012-2032

 정치 연합을 최종 목표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통합 수준 추구

 지역의 중고소득 달성 추구 

 중점 산업: 농가공, 광물 섬광, 농약ㆍ비료, 제약, 석유화학, 에너

지ㆍ바이오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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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산업 발전 전략은 역내 통합, 산업 다각화, 지속가능한 성장, 공급망 

안정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동남아시아는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단계, 아프리카는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전략적 차이가 있음. 

표 2. 계속

국가 주요 전략/정책 특징 및 중점 육성 산업

COMESA
 중기전략 2021-2025

 산업화 전략 2017-2026

 역내 생산 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 구조 전환 추구 

 시장 통합, 생산 통합, 물리적 통합을 추구 

 중점 산업: 농가공, 축산, 비료ㆍ농화학, 가죽, 섬유ㆍ의류, 광물 

섬광, 제약, 에너지, 산업 서비스 

남아공
 국가 개발 전략 2030

 산업별 마스터플랜

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

 산업별로 특화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맞춤형 정책 추진 

 중점 산업: 자동차, 철강ㆍ금속, 섬유ㆍ의류, 제당업, 가금류

이집트
 비전 2030

 산업 발전을 위한 이니셔티브(EBDA)

 제조 산업 고도화 및 수입 대체 

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 통한 현지 조달 비중 증대 

 중점 산업: 화학, 농가공, 섬유, 엔지니어링, 건축 자재 

탄자니아
 개발 비전 2050

 통합 산업 발전 전략 2025

 아프리카 성장 모델 추구 

 농업 주도의 산업화 추진

 국내 자본 기반 산업 고도화

 중점 산업: 비료ㆍ화학, 철강, 섬유, 농가공, 가죽

에티오피아
 10개년 개발 전략

 제조업 발전 정책 

 제조업 중심, 민간 주도 및 시장 중심 성장

 클러스터 기반 산업 발전 추진 

 수출주도와 수입대체 간 균형 

 중점 산업: 농가공, 섬유ㆍ의류, 건축 자재, 제약 

모로코
 신발전 모델

 산업 가속화 계획(’14-’20) 

 중소기업 중심 산업생태계 조성 

 녹색경제로의 전환 강조 

 중점 산업: 자동차, 항공 등 첨단 제조업과 녹색산업

케냐

 비전 2030

 중기 계획 

 전략 계획 2023-2027

 제조업뿐만 아니라 관광, 농업, 금융, BPO 등 다각화된 산업 발

전 강조 

 여러 산업의 동반 성장 추구 

 중점 산업: 기본 소비재, 농가공 

가나

 비전 2057

 국가 중기 개발 정책 프레임워크(’22~’25)



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산업 개발 

 원자재 수출 중심에서 다각화된 제조업 기반의 경제 추구 

 중점 산업: 농가공, 섬유ㆍ의류, 제약, 자동차 

코트디부아르
 국가 전망 연구 2040

 전략 플랜 코트디부아르 2030

 산업 클러스터 개발 강조 

 현지 가공 역량 강화 및 가치사슬 내재화 추구

 중점 산업: 농가공, 화학ㆍ플라스틱, 건축 자재, 제약, 섬유 

자료: 한선이 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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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사회 주요국의 대동남아시아 제조업 진출 전략 및 사례 

 [일본] 아세안의 제도를 활용한 공급망 분업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협력형 인력 양성을 통해 아세안 

내수시장을 공략하여 가치사슬의 현지화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협력함. 

- △생산기지 다변화 차원의 니어쇼어링 추진, △다층적 채널을 통한 포괄적 협력 지속 및 포괄

적ㆍ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연계성ㆍ공급망 안정화ㆍ미래산업 중심의 경제협력 추진 

◦ 1990년대 이전 저비용 기반 생산기지를 구축한 이후 2000년대 들어 양자 FTA를 통해 생산 

네트워크 협력을 강화, 2010년부터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해 중국+1, 태국 +1 전략 채택

- 일본 자동차 기업은 현지화 및 다중경로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섬유ㆍ소재 기업은 태국+1 

전략으로 동남아 생산기지를 확대하고 국가별 특화 제품을 생산함. 

◦ 아세안의 자동차 산업 육성 전략을 적극 활용한 현지화 전략으로 시장을 장악했으며, 최근 그

린 전환 정책에 따라 전기차 생산을 병행하는 다중경로 전략을 추진 중임.

◦ 태국 진출 후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확장했으며, 국가별로 특화된 제품을 생산

 [중국] 중국기업은 정책금융을 활용해 동남아에 진출하면서 전기차ㆍ배터리ㆍ태양광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 수직계열화를 추진 

- 1991년 중국-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이후 2010년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2013년 일대

일로 이니셔티브, 2021년 포괄적ㆍ전략적 파트너십 등을 통해 관계가 점차 발전했으며, 동남

아는 중국 교역의 14.4%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 파트너로 성장

- 중국은 △동남아시아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거점으로 활용하고, △다층적 매커니즘을 활용

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은 최근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 동남아와 활발히 협력하고 있으며, 

대미국 우회 수출 통로가 되는 생산기지로 활용하면서 투자를 대폭 확대 

◦ RCEP,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ACFTA) 등의 다자 플랫폼, 란창-메콩 협력과 신국제육해

무역통로 등의 소다자 플랫폼과 양자 플랫폼을 통한 다층적 협력 체계 구축

- 중국개발은행(CDB), 중국수출입은행(CEXIM) 등의 지원을 받아 제조업 해외 진출 투자 

- 전기차ㆍ배터리 부문에서는 합작회사 설립 등을 통해 현지에 수직통합형 공급망을 구축하나 

제조업 분야에서는 핵심 기술은 일반적으로 본사에서 관리하고 조립ㆍ생산만 현지에서 수행 

 [한국] 한국은 베트남ㆍ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구축했으며, 동남아시아 진출 목적은 과거 

저임금 활용에서 최근에는 현지 시장 공략으로 전환되고 있음. 

- 한국은 중국+1 전략을 통해 제조업 분야 투자를 확대해 대아세안 전체 투자 중 제조업 분야

가 41%를 차지하며, 투자 대상국 및 업종 포트폴리오가 세분화되고 있음.   

- 신남방정책,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CSP)를 기반으로 다자ㆍ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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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ㆍ양자 협력 체계 구축  

- 조립ㆍ테스트 등 노동집약 공정에 집중되어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이 많다는 점과 핵심 부품 

및 소재 조달에 있어 대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협력의 한계점으로 지적됨. 

4) 주요국의 대아프리카 제조업 진출 전략 및 사례 

 [일본] 도쿄아프리카개발회의(TICAD)라는 정상급 채널을 통해 만들어진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대기

업이 진출해 현지화와 유통망 확보에 성공은 거두고 있는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생태계를 구축하고, 특히 아프리카 내 민간 부문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정부가 중소기업ㆍ스타트업 진출에 표적화된 지원을 제공하면서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이 빠

르게 확대되어 아프리카 54개국에 기계ㆍ부품, 전자 기기, 자동차 분야 150여 개 기업이 진출

- ABE 이니셔티브, 아프리카 카이젠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비즈니스 환

경 개선을 지원함.   

-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 및 현지 기업 인수를 통한 가치사슬 수직 통합, △현지 정책을 활용

하여 시장 수요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제품 개발을 통해 현지에서 경쟁력 확보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제도와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내 인프라 건설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제조기업 진출을 확대함.  

- 1970년대부터 시작된 ‘저우추취(Going Out)’ 정책, 2000년대 초에 출범한 중국아프리카협

력포럼(FOCAC), 2013년 이후 일대일로 이니셔티를 기반으로 경제협력이 강화됨. 

◦ 2000년대 이전에는 중국의 대형 국영기업이 투자를 주도하였으나, 2010년대 이후 민간 기업

이 다수 진출하는 양상을 보임. 

- 중국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통합적 투자 모델을 통해 민간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함.  

- 중국 제조기업은 아프리카에서 △현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현지화를 추진하거나, △현지 

기업 인수를 통해 아프리카 시장 진입 및 확장하는 전략을 채택함. 

◦ 중국 정부의 지원과 산업단지 입주 혜택을 활용해 아프리카 시장을 겨냥한 특화된 제품을 현지

에서 생산하는 전략으로 다른 지역ㆍ다른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아프리카 다수의 국가에

서 현지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륙 차원의 주요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있음. 

 [한국] 아프리카와 주로 개발원조와 지식 공유 차원에서의 협력에 치중해 왔으나, 2024년 한-아프리

카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무역 및 투자 확대, 인프라 개발을 주요 목표

로 설정하며, 보다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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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한-아프리카 협력 포럼, KOAFEC 등의 고위급 협의체를 통해 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EPA, TIPF 등 경제협정을 통해 양 측간의 협력 범위를 확대해옴.

- 한국기업은 현지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진출하거나 유럽 시장의 수출 거점

으로 아프리카를 활용 

3. 정책 제언 

 [산업화의 핵심 요소] 산업화의 핵심 요소는 인프라, 기술 인력, 기술 개발로,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저소득국은 투자를 집중하고, 중저소득국에는 투자와 기술 도입이 병행되며, 중

고소득국에는 투자, 기술 도입, 혁신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 동남아시아에서 산업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 양성과 기술 내재화가 주요 과제로 

투자와 기술 도입이 병행되는 단계에서 혁신 단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 반면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은 산업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교통ㆍ전력 등 기초 인프라

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점진적으로 인력 양성과 기술 도입을 확대해야 함. 

 [동남아시아 산업화 고도화를 위한 제언] 동남아시아에서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①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②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기술 발전 촉진, 

③ 산업 발전의 안정성 확보가 요구됨. 

- [산업 경쟁력 제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과 현지 기업 간 연계를 통한 원활한 기술 

이전과 현지 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 및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혁신적 생태계 조성 및 기술 발전 촉진] 혁신 추진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강화 등 

△기술 이전 환경 개선, △R&D 투자 확대 필요 

◦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한 산업 

정책을 설계 및 운영해야 하며, 일본, 한국 등 주요 협력국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시스템 구축, 기술 협력이 요구됨. 

- [산업 발전의 안정성 확보] △정부의 전략적 역할 강화, △지속적ㆍ장기적 정책 추진 필요 

◦ 시장 성장성, 경쟁 수준, 비교우위, 기술 관련성을 기준으로 전략 산업을 선정하여 민간 부문과

의 정기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지속적ㆍ장기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 지원의 투명성 제고 필요 

◦ 또한 그린 산업화 추진과 비공식 경제의 공식 경제로의 편입을 통한 사회 포용성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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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산업화 도약을 위한 제언] 아프리카에서 기술ㆍ인프라ㆍ제도 효과성 격차를 해소하고 산업

화를 추진하기 위해 ① 산업화 기반 조성, ② 제조업 투자 확대, ③ 산업 역량 강화를 제안함. 

- 산업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투자 및 기술 역량을 보유한 선진국과 협력하되, 동남아시아의 

‘아세안 중심성’이 시사하는 주체성에 기반하여 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 

- [산업화 기반 조성] 제조 분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혁 방향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확대를 위한 산업화 정책 추진, △인프라 개선을 제안함.

◦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를 위해 제조업에 특화된 정책과 더불어 △경제통합, △경쟁 촉진, 

△산업 고도화,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를 추진

◦ 대륙 차원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노력을 지속하면서 막대한 인프라 수요에 부응

하기 위해 민관협력(PPP)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투명성을 강화 

- [제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산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특별경제구역 조성을 통한 산업 클러스터 형성

◦ 전략 산업에 대한 표적형 외국인 투자 촉진 및 기술 협력 장려 정책 도입이 요구됨.  

◦ 수출지향적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제도ㆍ서비스ㆍ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입주 요

건과 전략적 인센티브를 구체화하여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적절한 모델 구상 및 경쟁력 제고  

- [산업 역량 강화]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의 금융 접근성 개선, △민간 차원의 기술 

개발 활동을 촉진할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제조업 분야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연구개발(R&D) 활

동과 산업 인력 양성을 증진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제조하는 구조로 전환을 모색   

 [한국의 동남아시아 내 경제협력 다변화를 위한 제언] 한국의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① 베트남

+1 전략 추진, ② 아세안 내수시장 진출, ③ 지역가치사슬 구축, ④ 기술 이전 및 역량 강화 확대를 

제안함. 

- [베트남+1 전략 추진]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 절감 및 공급망 리스크 감소를 위해 베트남과 

인프라 수준이 유사한 인도네시아, 전략적으로 베트남과의 가치사슬 연계를 노리는 캄보디아

로 제조기지 이전 및 확장을 추진 

◦ 한국은 2017년 ‘신남방정책’, 2023년 ‘한-아세안 연대구상’이라는 아세안에 특화된 대외정책

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투자가 베트남에 편중됨. 

- [아세안 내수시장 진출] 아세안의 상품 무역 규제 일원화 움직임과 개별국가의 현지 콘텐츠 

활용 및 현지 산업 육성 강화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동남아시아 내수 시장 공략 

◦ 2007년 한-아세안 FTA를 기점으로 한국기업의 진출 동기가 현지 시장 공략으로 변화했으며, 

최근 투자 대상국 및 업종 포트폴리오도 세분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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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은 내수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로, 중국기업이 동남아시아 각국의 

그린 전환 정책 및 산업 육성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음.

- [지역가치사슬 구축] 일본이 자동차 분야에서 현지화 및 역내 분업 체계를 구축한 사례를 참

고하여 한국은 스마트ㆍ디지털 분야에서 지역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협력 추진 가능   

◦ 현재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조립ㆍ테스트ㆍ패키징 등의 노동집약적 공정에 편중되

어 부가가치 창출이 제한적으로 공급망 고도화를 위한 협력 확대가 필수적임. 

- [기술 이전 및 역량 강화 확대] 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술 이전 및 기술 인력 양성 관련 협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한국기업의 기술 보호 강화 조치를 마련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를 위한 제안] 한국이 아프리카와 산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① 전략 수립 및 협력 기반 마련, ② 산업 협력 확대 기반 강화, ③ 산업 협력 확대, ④ 민간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 

- [전략 수립 및 협력 기반 마련] 일관성 있는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장기적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고, △수출지향에서 내수지향 제조기지 구축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진출 추진 

- [산업 협력 확대 기반 강화] 전략적 협력 기반을 갖추기 위해 △지역경제공동체와의 다자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맞춤형 협력을 위한 △양자 간 경제협정 체결 확대

◦ AfCFTA와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아프리카 대륙 내 지역경제공동체와의 협력도 모색

하며,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TIPF, EPA 등 맞춤형 양자 간 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 

- [산업 협력 확대] △산업 협력 거점 국가 선정, △인프라 개선과 산업 육성을 결합한 패키지형 

사업 추진, △산업 ODA 확대, △다각협력 추진을 제안함. 

◦ 산업 협력 거점 국가를 선정해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운영 및 역량 강화를 포함하

는 통합적 사업 추진이 요구되며, 아프리카와 연계성이 높은 제3국과의 협력하는 모델 활용  

◦ 산업 및 무역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 ODA를 확대하고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를 통한 협력 강화  

- [민간 제조기업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한국 제조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진출 지원을 위한 개발원조 및 정책 금융 확대, △전문적 기업 지원체계 마련 

◦ 제조 분야는 대규모의 자본ㆍ인력ㆍ기술 이동이 수반되는 만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

제협력증진자금(EDPF), 개도국민간투자자금대출(PDIF) 등의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위험 

분산을 위한 복합 금융 및 협조융자를 활성화 

◦ 한국은 아프리카 시장 진출 초기 단계이므로 시장 및 사업 환경에 대한 전문적 정보 제공, 

한국과 현지 기업 간 네트워킹,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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